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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“이제 발달장애인이 직접 말하겠다.”
대전의 주간보호시설 학대에 대한
 양천피플퍼스트 조직위의 생각

1. 지난 25일 보도된 MBC 뉴스데스크 “[바로간다] 가슴 걷어차고 머리채 잡고…어느 
원장님의 '훈육'(2021.1.25. 월)”을 본 양천피플퍼스트 조직위원 한 명은 울분을 토하
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며 발달장애인 동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올바로 알고 
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양천피플퍼스트 조직위원 7명이 1월 28일 온라인(줌) 화상
회의로 모였다.    

2. 뉴스 내용에 따르면 대전의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시
설 원장이 당사자의 배를 발로 밀고, 가슴을 걷어차고,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
치는 행동과 죽도를 이용하여 샌드백을 힘껏 치면서 당사자들을 위협하는 등 발달장애 
이용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한 사건이다. 이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이 보
다 못해 영상을 찍어 제보한 것이다.

3. 기사를 본 후 조직위원들은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, 원장의 처벌과 앞으로 사회가 
변화해야 할 것들에 대해 논의하였다. 기사를 본 최**님은 ‘동료를 괴롭히고 인권침해 
하는 모습을 보고 떨렸고, 가슴이 아팠으며, 충격적이었어요.’라고 말하였다. 또 민**

님은 “화가 났고, 원장을 사형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? 시위를 해서 이 사건을 해결을 
하고 싶다”, 송**님은 폭행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“고 하였
다. 그리고 거주시설에서 나와서 자립생활 주택에서 자립생활준비를 하고 계신 김**님
은 “이 영상 보고 어릴 때 시설 원장님도 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벌을 
세우고 했다.”며 시설의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한 현실을 밝혔다.

4. 회의 결과, 지역사회에서 나다운 삶을 돕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
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. 이 밖의 의견은 학대예방교육, 시설에 있는 사람
들을 위한 자립생활 프로그램, 운동에 관한 프로그램, 문화 및 여가활동에 관한 프로그
램, 동료들과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, 요리 및 미술을 배우는 등 취업 프
로그램 등이 있었다.
 
5. 양천피플퍼스트 조직위원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“부모님이 원장의 처벌을 
원치 않는다는 것에 매우 화를 냈다.” “왜 발달장애인들이 시설 말고 갈 곳이 없는지 
왜 정부는 해결을 못하는지”를 꼬집었다. 

6. 현재 발달장애인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 전체가 우리의 의견을 묻
지 않고 부모님과 전문가들이 처리하고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. “부모와 
선생님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고 지금이야 말로 발달장
애인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올바로 알고 움직여야 할 때”라고 하면서 정부에 요구안을 
만들었다.

[양천피플퍼스트 준비위원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들]

1. 내가 없는 곳에서 나의 문제를 결정하지 말라!
2.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동료활동가를 만나게 해 달라!
3.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접적인 학대를 하거나 이를 돕는 사람

들의 처벌을 강화하라!
4. 지역사회 속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!
5. 발달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 달라!
6. 지역에 쉬운 자료, 쉬운 단어를 배포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달라!

   양천피플퍼스트 조직위원회


